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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기평, 허술한 예산 관리로 

이자 수입 최소 52억, 최대 327억 손실

전순옥 의원,“낮은 이자율을 묵인 또는 방조한 대가로 

관련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, 이는 중대한 범법행위”

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, 이하 ‘산기평’)이 허술한 예산 관리로 한 해 최소 52

억원에서 최대 327억원까지의 이자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

“산기평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율로 정부출연금을 예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 해 최

소 52억원에서 최대 327억원까지의 이자 손실을 내고 있다”고 밝혔다.

 전순옥 의원실이 산기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, 산기평이 정부출연금 

등 관련 예산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, 우리은행, 우체국 등 모두 3개 기관이

며, 이 중 기업은행에 40개, 우리은행 37개, 우체국 3개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

나타났으며, 적용금리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2.25%, 우체국은 2.4%로 그 차이는 

0.15%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우체국을 놔두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예

치하고 있는 것은 ‘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’는 것이 전의원의 설명이다.

 

 또한, 산기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R&D 전담기관 중 하나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



비교 대상 이자율 차이 손실추정액

산기평 우체국 이자율(2.4%) 0.25% 52.84억원

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자율(2.6%) 0.35% 73.98억원

우리은행 정기적금 이자율(3.8%) 1.55% 327.62억원

예산운용과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. 

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, 예치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, 2.6%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

다. 산기평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이율과 비교할 때, 0.35%의 차이가 난다. 

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단순비교할 때는 그 차이가 최대 1.55%까지 벌어진다는 것

이 전순옥 의원의 설명이다.

산기평의 2012년도 예산은 2조 1,137억원이다. 

전순옥 의원실이 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, 산출된 연간 손실추정액은 다음 표와 같다. 

  

 이에, 전순옥 의원은 “한 해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산기평에서 

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”며, “산기평 임직원들이 해당 은행 지점에서 개인거래를 

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

 

 아울러 전순옥 의원은 “만약, 산기평 임직원들이 낮은 이자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

또는 방조하였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, 만일 그 대가로 해당 은행측으로 부

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, 형법상 배임죄 또

는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”이라며, “산기평이 이 

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

  


